
 ‘앨범의 비밀’은 학생 대상으로 쓴 이야기로 각자 개인들의 몸에 베어버린 

낭비 습관을 낯설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앨범의 비밀’이란 이야기는 가상의 미래 속에서 시작된다. 주인공인 형우는 

엄마의 물심부름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다. 형

우가 살고 있는 때는 바로 2050년. 극심한 물 부족으로 국민 당 50L라는 

매우 적은 양의 물이 배급되어지고 있는 때이다. 국민들은 하루에 이 물 이

상의 양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

접 물통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형우는 매일 자신의 덩치만한 짐

수레를 끌고 동사무소를 다녀온다. 형우의 엄마는 형우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잔소리를 해댄다. 잘못된 형우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노

력을 하지 않는 형우의 행동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어느 날 집에 돌아

온 형우의 엄마는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빈 방에 켜져있는 전등, 사람 없는 

곳에서 뱅뱅 돌아가고 있는 전기 히터, 그리고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

품들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모두 꼽혀있었다. 그 순간 현관에 달려있던 전기

에너지 초과 감지등에서 빨간빛이 나면서 집 안에 모든 전기에너지 공급이 

중단된다. 가까스로 촛불을 찾은 엄마는 형우에게 지구의 위기에 대한 이야

기를 한다. 아빠도 엄마를 거들어 지구본 하나를 들고 온다. 형우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에 깊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한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

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오겠다는 것! 하지만 시간을 되돌일 수 

없다는 엄마와 아빠의 말에 풀이 죽어서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는 데 할머니가 형우를 찾아온다. 그리고 할머니는 검은색 앨범을 건네준

다. 앨범 속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벌어지는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형우는 가슴아픈 사진들을 보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다. 그리고 다음 날 형우는 깜짝 놀란다. 그가 과거 

2012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형우의 바램이 이루어지고, 형우는 이제부터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널리 퍼뜨리기로 결심한다. 학교에 간 형우는 친구들

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 앞장선다. 집에 돌아온 형우는 자신의 침대 위

에 놓인 검은 앨범을 본다. 그 순간 형우는 고민에 빠진다. 과거에 온 후 하

루만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건 없었다. 바로 미래로 돌아가기엔 많은 사람들

에게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알리지도 못했다. 형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앨범을 보면서 과거에 남아 사람들이 웃는 

사진을 앨범에 채우리라는 다짐을 한다.


